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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기자] 치아가 아프게 되면 다른 부위가 아픈 것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치아가 썩게

되면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불편해서 치과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

래서인지 "치과 가기가 병원 중에 제일 싫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치과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이지만 치아가 썩기 시작하면 아무리 양치

질을 해도 멈출 수가 없다. 치아의 손상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된 치아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주변의 치아들이 상실된 치아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실된 치아를 되찾아야 하는 것

은 물론 치아교정까지 해야 되므로 치료비용 휠씬 많아지게 된다.


치과의사들은 간혹 "임플란트 시술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한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이다. 상실된 치아의 치료는 하루라도 늦출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기존의 브리지 방식으로

상실된 치아를 복원하면 된다.


다만 최근에 임플란트 시술이 각광받는 이유는 상실된 치아에 인공치아를 만들어 뼈에 나사못처럼

심는 임플란트가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자연치아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임플란트의 이 같은 장



점이 예전에 사용되던 치료법인 틀니나 브리지, 레진을 제치고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인공대치물

로 떠오르기에 이르렀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면 브리지나 레진을 사용하여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작기능과 형태의 심미성, 시술 후 치아 건강 등에서 임플란트의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임플란

트가 선호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치악골에 단단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탄탄하게 치아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시기이다. 임플란트이건 브리지이건 레진이건 간에 제때에 제대로 시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는 "치아가 하나라도 상실되면 빈자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서히 좌우의 치아가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죠. 매일처럼 치아를 들여다보면 벌어지는

것을 잘 모르지만 몇 달 후에 치아를 살펴보면 공간이 많이 생겨서 놀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김 원장은 또 "치아는 치아 간의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대가 사라지면 빈 공간을 향

해 치아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치아교정을 함께 받아야하기 때문에 비용과 치료기간면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치아가 기울어질수록 치아 수복이 힘들어지고 임플란트 등의 시술 또한

어려워지므로 상실된 치아는 가급적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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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물 좋은 해수욕장’ 어디? best 5 선정 


▶ ★들의 파격적인 시상식 패션 일상복으로 입기  


▶ 삼성전자 ‘갤럭시S3’ 국내 출시… 3G-6월, LTE-7월 판매 


▶ [스타일 FLY] '훈남, 훈녀'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 셧다운제 ‘청소년 인터넷게임 억제’ 실효성 7%? 학부모 76% 기대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715765

http://wstarnews.hankyung.com/apps/news?mode=sub_view&popup=0&nid=03&c1=03&c2=00&c3=&nkey=201206261618461
http://wstarnews.hankyung.com/apps/news.sub_view?popup=0&nid=04&c1=04&c2=00&c3=&nkey=201204272116141
http://wstarnews.hankyung.com/apps/news?mode=sub_view&popup=0&nid=03&c1=03&c2=00&c3=&nkey=201206251114291
http://wstarnews.hankyung.com/apps/news.sub_view?popup=0&nid=04&c1=04&c2=00&c3=&nkey=201204261313071
http://wstarnews.hankyung.com/apps/news?mode=sub_view&popup=0&nid=03&c1=03&c2=00&c3=&nkey=20120629123239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715765

